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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<모든예술31>의 지원단체 선정의 주요 방향은 심의지표 중 지원예술단체의 

예술성을 중점을 두고 단체의 작품성이 해당 지역에 예술적 파급력과 긍정적 영향

을 주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.

특히, 지원사업의 구체성, 추진가능성, 지역과의 관계성 등을 통한 지역민 향유가 

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단체들을 배려하였습니다.

공연예술분야의 경우, 단체 작품의 예술적 작업을 중심으로 지역적 향유가 어느 정

도 진행될 수 있는지, 또한 중요한 선정 방향이 되었습니다.

시각예술분야의 경우, 전시와 작가의 기획적 방법론에 우선 순위를 두고 예술적 

파급력을 주요하게 보았습니다.

문학의 경우, 기존의 작품이 단순 개인적 출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문학작품이 

독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과 지역적 소재를 담고 있는 부분을 중점을 보았습

니다.

모든 예술31의 선정시, 지역예술단체의 예술적 지역성을 기존 레파토리의 활용을 

통한 예술활동에 중점 방향으로 두었기에 새롭게 창작단계 과정, 생활예술 방향, 교

육적 방향의 기획은 지양하였습니다.  

지원단체들의 신청내용 중 아쉬운 부분은 본 사업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미

흡한 부분과 대체적으로 홍보마켓팅이나 사업에 대한 모객의 고민이 없는 부분은 

아쉬웠습니다. 


